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홀아비꽃대 좌 와 옥녀꽃대 우( ) ( ).▲

이맘때쯤 숲길을 거닐다 보면 하얀 술을 가진 병솔모양의 풀꽃이 눈에 들어온다 아마 홀아비. 

꽃대 아니면 옥녀꽃대일 것이다. 

홀아비꽃대와 옥녀꽃대는 죽절초와 더불어 홀아비꽃대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이 두 식물의 꽃. 

은 꽃잎이 없고 암술은 자루 없이 암술머리와 씨방만으로 된다 수술은 개로 보이나 아랫부, . 3

분에서 합쳐지며 독특하게도 이 부분에 꽃밥이 있다 흔히 꽃이 피었을 때 흰색의 꽃술이 가장 . 

두드러지게 보이는데 이 부분이 수술이다 이처럼 두 식물은 너무 비슷하다 어떻게 이들을 구. . 

분할까?

홀아비꽃대는 옥녀꽃대보다 국내에 먼저 알려진 식물로 한라산에서는 낙엽수림대 이상 혹은 , 

곶자왈에 자란다 옥녀꽃대에 비해 수술의 길이가 매우 짧고 두툼하며 꽃밥중의 하나는 바깥. , , 

을 향해 붙어 있다 씨방의 형태는 거의 구형으로 이를 둘러싼 포엽은 타원형으로써 갈라지지 . , 

않는다.

옥녀꽃대는 사실 년 일본의 나카이 박사가 거제도의 옥녀봉과 부산 등지에서 채집된 것을 1930

고유식물의 신종으로 발표한 적이 있었다 국명인 옥녀꽃대 는 최초 채집지의 이름을 딴 것이. ' '

다 그러나 이후 년에 이르러 중국 일본 등에 분포하는 기존에 발표된 종과 같은 것으로 . 2000 , 

밝혀짐으로써 비로소 실체가 알려졌다.



제주도에서는 해안 계곡사면 곶자왈 등 유기질이 많고 습한 저지대에 자란다 홀아비꽃대에 , , . 

비해 수술이 두 배 정도 길고 비스듬히 서며 모든 꽃밥이 수술대 아래의 안쪽에 감춰져 있다, , . 

씨방의 형태는 계란형으로 이를 둘러싼 포엽은 갈래로 갈라진다 이 점은 열매가 성숙해도 2~3 . 

유지되며 꽃이 없을 때 열매를 감싸고 있는 포엽의 갈라짐 여부로도 홀아비꽃대와 옥녀꽃대를 , 

구분할 수 있다.

일반적인 국내외의 식물분포를 감안하면 홀아비꽃대와 옥녀꽃대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식물이

다 수직분포로 치자면 옥녀꽃대는 저지대에 홀아비꽃대는 고지대에 자란다 그러나 곶자왈에. , . 

서는 둘 다 만날 수 있다 참으로 곶자왈의 품은 넓다 이 넉넉함이 홀아비와 옥녀를 중매한 .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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